
생명의     말씀

본당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. 

부부가 거의 매일 평일 미사를 함께 드릴 정도로 신심이 깊

은 가정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평일 저녁 미사 후 신

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부가 다가오더니 기도

를 청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. 조용히 

성당 한편에서 이유를 물어보니, 얼마 전 병원 검사에서 아

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. 젊은 부부, 가난한 

부부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분명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

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. 그날 함께 계속해서 기

도하자는 말과 안수 기도를 드린 후 그 부부를 집으로 돌려

보냈고, 며칠 후에 아내는 화학치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

니다. 그 이후 남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내를 위해 매일 

미사를 드렸고, 미사 후에는 늘 마지막까지 성당에 머물며 

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. 

결코 그 시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젊고 가난한 부

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가 저에게까지도 느껴질 정

도였습니다. 미사 후 인사를 나눌 때 눈에 고인 눈물에서 

남편의 아픔이 정말 절실하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매일 미

사를 드리는 남편의 모습, 미사 후 침묵 속에 홀로 기도하

는 그 뒷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의와 사랑 그리고 

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 

역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안에서 충분히 하느님께서 도와

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

날, 남편은 환한 미소로 다가와 아내가 놀랍게도 치료를 잘 

받고 회복하였으며 이제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쁜 

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. 그 후 넉 달 정도가 지난 지금, 이 

부부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

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

이 부부의 모습을 보며, 저는 성가정의 모습을 다시금 

묵상하게 됩니다. 성가정은 결코 완벽한 가정을 성가정이

라 하지 않습니다. 마치 요셉 성인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

께서 믿음 안에서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셨듯이, 어

떠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있더라도 오로지 하느

님께 의탁하며 믿음 안에서 인내로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, 

그 가정을 성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

는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. 비록 세상에 

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,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우

리는 성가정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. 

성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. 특별히 성가정 축일을 

맞이하여,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

도하는 ‘성가정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떠한 어려움

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도,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 안

에서 ‘지혜’와 영적인 ‘키’가 자랄 수 있는 성가정 되시기를 

함께 기도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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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4동성당은 1998년 9월 서초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본당 위치는 지리적으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

전철 교대역 중간에 있으며 당시 1,208세대(3,580명)가 서초동성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. 그해 10월 초대 주임 

신부가 반포4동 50-1 지상의 컨테이너 임시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. 이후 성전 신축을 위해 대지를 매입하여, 

2001년 12월25일에 성전 1차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2003년 10월 3차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

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성당 축복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. 김명중 시몬 신부 | 홍보국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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